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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, 두바이유 100달러 “비상경보”
정유기업, 석유제품 가격인상 불가피 … 정부 인하 압박에 쓴 웃음

중동산 두바이(Dubai)유 가격이 2년 반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.

정부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한 정유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항공과 자동차 등 석유

를 원료로 사용하는 업계도 난처한 상황이다.

정유기업들은 통상 두바이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정제마진이 확대되기 때

문에 국제유가 상승 자체는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.

실제로 초고유가를 기록했던 2008년과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2010년 4/4분기에는 정유기업의 영업실적이

크게 개선됐다.

그러나 정부의 <기름값 잡기>가 절정에 달해 고육지책으로 국내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마냥 미

소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.

정유기업 관계자는 “고유가가 계속되면 정제마진이 늘어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”이라며 “국제유가

는 정유기업이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변수여서 석유제품 국내가격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”

고 말했다.

원유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걸친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

로 보인다.

다만, 건설과 조선 등 오일달러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일부 업종에는 부진을 극복할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

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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